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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즘과 성별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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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나르시시즘과 성별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

여자는 대학생 13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은 데이트 상황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시나리오 중 하나를 읽고,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5개의 문항(여성 거절의 진

심, 여성의 불쾌감, 여성의 성적 만족, 남성 행동의 폭력성, 남성 행동의 남성성)에 답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참여자 성별과 성관계 여부 간, 그리고 나르시시즘과 성관계 여

부 간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나르시시즘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이 성폭력에 대해 더 관대하였다. 본 연구는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데이트 성폭력 상황을 사용하여 성별이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더 중요하게는 나르시시즘이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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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

한 개념으로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등 법률상에서 규정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언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표출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도 포함한다(고선영 등, 

2004; 박윤경, 안현의, 2021; 양동옥 등, 2012; 

오봉욱, 2014; 조현빈, 2006; 홍정연, 2018; 

Basile et al., 2009, 2014). 대검찰청(2022) 통계

에 따르면 2021년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32,898건으로 2020년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에는 38.9%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과 2018

년의 일시적 감소세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대검찰청, 2022). 또한 여성

가족부(2022)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

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성폭력 피해를 1번 이

상 경험하며 2019년 기준으로 평생 성폭력 피

해 경험률은 여성이 38.6%, 남성이 13.4%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통신매

체를 이용한 범죄(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2), 배우자, 연인 등 친 한 관계에서 발생

하는 데이트 폭력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2).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 인식과 예방의 필요

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학문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강차선 등, 

2016; 박경, 2008; 이석재, 최상진, 2001), 법적, 

제도적 접근뿐만 아니라 성폭력 상황 해석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

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다원, 이인

혜, 2015; 정오영, 장석진, 2021; 조성희 등, 

2008; 홍연주, 이주영, 2019). 이러한 흐름에 

더해 본 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인 친 한 관계

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상황을 가정하여 관찰

자의 성별과 나르시시즘이 성폭력 인식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폭력 인식과 련된 기존 연구 변인들

  성폭력 인식을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 강간

통념은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강간

과 강간 피해자, 그리고 강간범에 대한 편견 

혹은 잘못된 믿음으로 정의되는(Burt, 1980) 강

간통념은 실제 성폭력 가해와 강간 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 예측 변인이다(이형직, 2007; 

Hinck & Thomas, 1999).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등 성폭력 가해 경

험이 많으며 객관적인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덜 폭력적으로 지각하고 강간통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으며(이석재, 최상진, 2001), 

성희롱이나 추행 등 언어적, 정서적 성폭력 

가해 경험도 높게 나타났다(이형직, 2007).

  성인지 감수성 역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차

이를 발생시키는 변인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성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러한 차이가 야기하는 불

평등을 인지하는 능력이다(김성현 등, 2019).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인지 감수성이 높을수

록 데이트 폭력 가해 동기가 낮았으며(유재원, 

2019) 성폭력 상황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를 덜 하였고 가해자의 행위를 범죄로 인

식하여 형량을 더 높게 평가하는 등 가해자에

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김성현 등, 2019).

  그러나 선행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성역할 

태도나 성폭력에 대한 개인의 평소 인식 등을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측정하고 이들 척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김은경, 엄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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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박갑제, 임성문, 2013; 박선미, 송원영, 

2012; 임수진, 2012)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성

폭력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지는 않았다. 또한 

강간통념의 경우 주로 성폭력 발생 원인에 초

점을 맞추고 있을 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

식 등과 같은 피해통념은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권인숙 등, 2016; 이석재, 최상진, 2001)과 

강간이라는 특정한 성범죄 중심의 통념 위주 

접근이라는 한계를 갖는다(김보화 등, 2017).  

  또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이나 강간에 대한 

신념 등과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주제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여 

낮은 응답률과 응답의 진실성 등의 문제를 내

포하고 있다. 실제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가상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연구

가 존재하기는 하지만(김현승, 박지선, 2020; 

윤병해, 고재홍, 2006) 강간, 강제추행 등 명백

히 범죄로 규정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기타 

성폭력 범주를 포함하지 않았고 성폭력이 존

재하지 않은 통제조건 시나리오 없이 성폭력

이 포함된 한 가지 시나리오만을 제시하였기

에(윤병해, 고재홍, 2006; 이석재, 최상진, 2001) 

연구 결과로 나타난 성폭력 관련 인식이 성폭

력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인지, 성폭

력과는 무관한 시나리오 속 남성과 여성의 일

상적인 행동 패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인

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선경 등(2015)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여, 나르시시즘과 성별이 성

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

적으로, 시나리오를 통해 성폭력 상황을 제시

한 후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

였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포함하고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였다. 

성별과 성폭력 인식

  성폭력 가해자 중 남성의 비율이 95.5%(대

검찰청, 2022)라는 사실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성별은 성폭력 연구에 있어 꾸준히 언급되는 

변인이다. 강간통념 역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고혜리, 2007; 

Feild, 1978; Newcombe et al., 2008) 여성에 비

해 남성이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이 많으며

(이은숙, 강희순, 2014) 성폭력 사건에 있어 여

성보다 남성이 가해자와 자신을 더 많이 동일

시하고(Kahn et al., 2011) 가해자의 책임은 낮

게(김복태, 2001), 피해자의 책임은 높게 지각

하였다(김현승, 박지선, 2020; 윤병해, 고재홍, 

2006; Bieneck & Krahé, 2011; Pinciotti & Orcutt, 

2021; Rollero & Tartaglia, 2019; Van der Bruggen 

& Grubb, 2014).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상대의 

차를 얻어 탄 이후 또는 남녀 간 스킨십 등 

애무 상황에 뒤이어 발생한 성폭력 상황에 대

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피해자의 경솔함을 탓

하였고 평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성욕이 높

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등 이전의 성경험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여

성의 성관계 거절은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지

각하였다(이석재, 최상진, 2001). 또한 상대방

이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농담 

등과 같은 성희롱에 있어서도 여성에 비해 남

성이 더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김성미, 

박미라, 2014). 

  이선경 등(2015)의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대

의 남녀 참여자들은 일상적인 데이트 끝에 성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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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를 읽고 성폭력 인식에 관한 문항들

(거절의 진심, 여성의 불쾌감, 여성의 성적 만

족, 남성 행동의 폭력성, 남성 행동의 남성성)

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성관계 여부 

간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에서 남성은 여

성에 비해 남성의 성관계 요구에 대한 여성의 

거절은 진심이 아니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여성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거절

은 했지만 성관계를 했다면 비록 강제적으로 

맺어졌더라도 여성의 성적 만족은 높았을 것

이며, 상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

진 남성의 행동에 대해서는 남성적이라고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

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성폭력 인식에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나르시시즘과 성폭력 인식

  나르시시즘은 최근 성폭력 관련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변인이다. 나르시시즘은 스스

로에 대한 과대평가, 과장된 우월감과 특권의

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 특성(Ackerman et 

al., 2011, 2016; Buffardi & Campbell, 2008)으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을

수록 상대방을 성적으로 지배하려는 동기와 

상대를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

았다(박갑제, 임성문, 2013). 또한 나르시시즘

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

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상과 성관계를 할 자격

이 있다고 생각하고(Baumeister et al., 2002) 

성폭력 피해자에게 더 적게 공감하는 모습

을 보였다(Bushman et al., 2003). 구체적으로, 

Bushman 등(2003)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들은 

영상 속 남성 또는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도

록 요청받은 다음 키스 등 남녀 간 합의된 애

정행위로만 구성된 영상, 애정행위에 이어 남

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는 영상, 남

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으로만 구성된 영

상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시청하고 폭력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영상의 종류, 나르시시즘, 

동일시 여부 간 삼원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 

강간 장면이 포함된 두 가지 영상 중 하나를 

시청하고 여성 주인공과 동일시하도록 요청받

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폭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르시시

즘이 낮은 사람들은 피해자인 여성 주인공에

게 공감하여 폭력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나

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여성 주인공에게 

공감하지 않아 폭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나아가 나르시시즘은 실제 성폭력 가해 행

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

다원, 이인혜, 2015; Widman & McNulty, 2010),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에 허용적

인 태도를 보이고(정오영, 장석진, 2021) 데이

트 폭력 가해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원선호, 배성만, 2020; Erdem & Sahin, 2017).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가 제

시하는 두 번째 가설은 나르시시즘이 높을수

록 성폭력 인식에 있어서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성인 모색기와 성폭력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이선경 등

(2015)이 사용했던 방법을 차용하여 성폭력 인

식의 관대함을 살펴보았다. 이선경 등(2015)의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보다 남성이 성폭력 인식에 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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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했다. 둘째, 나이가 많을수록 성폭력 인식에 

관대했다. 때문에 나르시시즘과 성별이 성폭

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나이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특

정 발달 단계에 있는 참여자, 구체적으로 성

인 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해당하는 참여

자만을 모집하였다.

  성인 모색기는 짧게는 18세에서 25세, 길게

는 18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생애 

발달에 있어 청소년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성

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모에 대한 강한 의존성에서는 벗

어나면서도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책임은 다하

지 않은 채 다양한 삶의 방향을 탐색하는 경

향이 있다(Arnett, 2000). 또 청소년기에 비해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덜 느끼

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살고자 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학업, 직업, 

사랑, 인간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

능성에 대한 모색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성찰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변화

와 불안을 경험하기도 한다(김은정, 2014).

  정체성 탐색과 불안, 그리고 자기중심적 특

성으로 인해 성인 모색기는 과속이나 음주운

전, 약물 사용 등 여러 가지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시기로

(Arnett, 2000; Piquero et al., 2002), 데이트 폭력

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 역시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다(Rennison & Addington, 2014). 미국에

서 국가 차원으로 진행한 친 한 파트너 및 

성폭력 실태 조사(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에 따르면 여성의 47.1%, 

남성의 38.6%가 18∼24세 사이에 데이트 폭력 

피해를 처음 경험하였다(Black et al., 2016). 또

한 남자 대학생의 25.5%가 대학생 시절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경험이 있고(Kanin, 

1967, 1969), 이는 대부분 알고 지내는 사이에

서 발생하였으며 약 50%는 데이트 중에 일어

났다(Koss et al., 1987). 성인 모색기와 관련된 

이와 같은 양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마약 범죄 피의자의 34.8%, 성폭력 

피의자의 32.5%가 20대이고 주로 성폭력의 형

태로 나타나는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도(여성

가족부, 2022) 20대 피의자 비율(36.8%)이 가장 

높으며, 전체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도 20대

(32.5%)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대검찰청, 2022), 본 연구에서는 성인 

모색기라는 특정 발단 단계에 있는 참여자들

의 성폭력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나르시시즘과 성별이 성

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데이트 후 강제적인 성관계가 발

생 또는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 무선할당되어 

해당 시나리오를 읽고 성폭력 인식 측정에 사

용된 5가지 문항에 응답하였다. 시나리오는 

이선경 등(2015)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데이트 

성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성폭력 인식에 대한 성별(고혜리, 2007; 이선

경 등, 2015; Bieneck & Krahé, 2011)과 나르시

시즘(박다원, 이인혜, 2015; Bushman et al., 

2003)의 영향을 확인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

로, 성별과 나르시시즘의 수준에 따라 성폭력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

나 기존 연구에서 성별과 나르시시즘의 상호

작용은 유의하지 않았기에(김세헌 등, 2017; 

한정민 등, 2016; Park & Colvin, 2015; Par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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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 Tanchotsrinon et al., 2007) 삼원상호작

용은 예상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성폭력이 있었던 조건에서는 나르

시시즘이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해 관대하게 

인식하지만, 성폭력이 없었던 조건에서는 나

르시시즘과 성폭력 인식 간 관련이 없을 것이

다. 

  가설 2. 성폭력이 있었던 조건에서는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성폭력에 대해 더 관대하게 

인식하지만, 성폭력이 없었던 조건에서는 성

별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연구 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내 한 사립대학에서 

통계 수업을 수강하는 133명의 학생들(남성 = 

23명, 여성 = 110명)로 수업을 통해 본 연구

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

들은 온라인 설문 링크를 제공받았다. 참여자

들의 평균 나이는 21.74세(표준편차 = 1.99)였

으며, 나이의 범위는 19세에서 28세였다. 모든 

실험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연구 참여에 대

한 동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여자들은 먼저 

나르시시즘을 포함한 몇 가지 자기보고 척도

에 응답하였고, 뒤이어 데이트 상황과 관련된 

세 편의 시나리오를 보고 그와 관련된 질문들

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가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는 이선경 등(2015)의 연구와 동일하게 연구

의 목적을 감추고자 세 편의 시나리오를 ‘사

랑을 둘러싼 이성 간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신빙성을 확

보하고자 주된 시나리오(성관계 여부가 조작

된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전에 데이트 상황과 

관련된 두 개의 시나리오를 모든 참여자들에

게 제시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총 세 개의 시

나리오(허위 시나리오 2개 및 주된 시나리오 

1개)를 읽은 후에 각 시나리오마다 할당된 문

항들에 응답하였다. 설문이 끝난 후 참여자들

은 본 연구의 실제 목적에 대해 안내받았고, 

이후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

가 성폭력 인식 및 예방에 대해 갖는 함의도 

논의되었다.

실험  조작

  시나리오를 통한 성폭력 여부 조작

  이선경 등(2015)이 사용했던 시나리오와 동

일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 A와 남성 B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시나리오 전

문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 성

폭력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

지만, 여성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

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례에 해당한다(김한균, 2013; 한국성

폭력상담소, 2013). 참여자들은 성관계가 발생

한 조건과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 무선으로 할

당되었다. 

여성 A와 남성 B는 연인 사이로, 데이

트를 하기 위해 만났다. 함께 시간을 보내

는 가운데, 어느덧 시간이 깊어 A와 B는 

귀가하기로 했다. 이에 B는 A의 자취방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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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A를 데려다 주었다. 헤어지기 전에, 

A와 B는 잠시 차 한 잔을 마시기로 했고 

두 사람은 A의 자취방으로 들어갔다. 소파

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신 뒤, B는 A에게 

키스를 하고 애무했다. 그러나 잠시 후, A

는 B를 손으로 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

했다. B가 가까이 오려 하자 A는 손을 내

저었으나, 결국 A와 B는 성관계를 가졌다

(A는 손을 내저었고, 결국 A와 B는 성관계

를 갖지 않았다).

측정 도구

  나르시시즘

  참여자들의 나르시시즘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Terry, 1988)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를 통해 개인의 나르시시

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성격심리뿐만 아

니라 다양한 심리학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원래 4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제시된 두 가지 진술문 중에서 

자신을 더 잘 묘사하는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나르시시즘

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제시한 후 Likert 형태

로 응답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entile 등(2013)이 13개로 문항을 

줄인 단축형을 사용하였고, 한수정(1999)이 번

안한 한국어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제시된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이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7점 척

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

다)로 응답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나에게는 쉬운 일

이다.’와 ‘나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

한다.’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는 .86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시나리오를 읽은 뒤 참여자들은 성폭력 인

식과 관련된 아래의 다섯 문항에 7점 척도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이 묻는 

내용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추가로 이선경 등

(2015)에서와 같이, (1)번, (2)번, (4)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채점 한 후 평균 내어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을 생성하였다.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75이었다. 

  (1) 거절의 진심: “여성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여성의 불쾌감: “남성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성은 불쾌감을 얼마나 느꼈다

고 생각하십니까?”

  (3) 여성의 성적 만족: “성관계를 가진 (가지

지 않은) 후 여성은 성적인 만족을 얼마

나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남성 행동의 폭력성: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남성의 행동은 얼마

나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남성 행동의 남성성: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남성의 행동은 얼마

나 남자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분석

  나르시시즘과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문항 간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정상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

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나르시시즘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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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왜도 첨도
성관계 

여부

평균(표준편차)

남(n = 23) 여(n = 110) 계

거절의 진심 -1.60 2.07

유 3.50(1.31) 6.05(1.39) 5.74(1.61)

무 6.40(0.63) 6.19(1.23) 6.24(1.12)

계 5.39(1.67) 6.12(1.31) 5.99(1.40)

여성의 불쾌감 -0.85 0.61

유 4.00(1.51) 5.68(1.45) 5.48(1.55)

무 5.33(1.11) 5.51(1.01) 5.47(1.03)

계 4.87(1.39) 5.60(1.26) 5.47(1.31)

여성의 성적 만족 0.39 -0.41

유 4.13(0.64) 2.23(1.24) 2.46(1.34)

무 3.20(1.42) 3.51(1.55) 3.44(1.52)

계 3.52(1.27) 2.85(1.53) 2.96(1.51)

남성 행동의 폭력성 -0.31 -1.17

유 4.38(1.19) 6.12(1.15) 5.91(1.28)

무 3.60(1.76) 2.94(1.69) 3.09(1.72)

계 3.87(1.60) 4.59(2.14) 4.47(2.07)

남성 행동의 남성성 0.20 -1.24

유 3.88(1.46) 1.65(1.32) 1.92(1.51)

무 4.80(1.52) 4.87(1.49) 4.85(1.49)

계 4.48(1.53) 3.20(2.14) 3.42(2.10)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0.17 -1.07

유 4.03(0.71) 2.00(1.15) 2.25(1.29)

무 3.33(0.79) 3.55(0.68) 3.50(0.71)

계 3.57(0.82) 2.75(1.23) 2.89(1.21)

표 1. 성 계 여부  참여자 성별에 따른 종속변인 기술통계

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조건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

다. 이후 각 종속변인을 대상으로 삼원상호작

용(성관계 여부 × 성별 × 나르시시즘) 및 두 

개의 이원상호작용(성관계 여부 × 성별, 성관

계 여부 × 나르시시즘) 분석을 실시하여 가설

을 검증하였다. 상호작용 및 단순효과 분석에

는 jamovi 2.3.21을 활용하였다.

결  과

  성관계 여부와 참여자 성별에 따른 기술통

계값은 표 1에 제시되었다. 나르시시즘의 왜

도는 0.45이었고, 첨도는 0.58이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속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의 절댓값은 각각 1.60과 2.07 이하였다. 왜도

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

므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West et al., 1995). 성관계 여부를 독립변인으

로, 나르시시즘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t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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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나르시시즘 -  -.25*  -.04  -.06   .23   .00  -.05

2. 거절의 진심  -.34** -   .43***   .15  -.01   .20  -.29*

3. 여성의 불쾌감  -.29*   .77*** -  -.12   .18  -.12  -.62***

4. 여성의 성적 만족   .34**  -.81***  -.73*** -   .10  -.00   .37**

5. 남성 행동의 폭력성  -.34**   .77***   .81***  -.80*** -  -.40**  -.66***

6. 남성 행동의 남성성   .43***  -.69***  -.56***   .74***  -.64*** -   .59***

7.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40**  -.92***  -.87***   .92***  -.90***   .82*** -

주. 대각선의 우측 상단은 성관계가 없었던 조건(n = 68)에서의 상관계수이며, 대각선 좌측 하단은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n = 65)에서의 상관계수이다.

*p < .05.  **p < .01. ***p < .001.

표 2. 각 조건별 나르시시즘과 종속변인 사이의 상 계

정을 시행한 결과,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평균 

= 3.40, 표준편차 = 0.97)과 없었던 조건(평균 

= 3.51, 표준편차 = 0.96)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31) = 0.66, p = 0.51, Cohen’s d = 

0.12. 이러한 결과는 나르시시즘 수준이 두 조

건에 균등하게 분포되었음을 의미한다. 나르

시시즘과 종속변인 간의 단순상관 분석 결과

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의 대각선을 중심

으로 좌측 하단은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 우

측 상단은 성관계가 없었던 조건에서의 상관

분석 결과이다.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의 경우, 

나르시시즘과 모든 종속변인 간 상관관계는 

유의했으나, 성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는 오직 

한 종속변인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르시시즘은 성관계가 

발생한 조건에서 거절의 진심(r = -.34), 여성

의 불쾌감(r = -.29), 남성 행동의 폭력성(r = 

-.34)과는 부적 상관이, 여성의 성적 만족(r = 

.34), 남성 행동의 남성성(r = .43), 성폭력 인

식의 관대함(r = .40)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

으며,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 나르

시시즘은 거절의 진심(r = -.25)과의 상관만이 

부적으로 유의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참여자의 성별과 나

르시시즘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

인은 세 개이기 때문에 각 종속변인별(다섯 

개의 문항 및 이를 평균 낸 성폭력 인식의 관

대함)로 총 여섯 번 삼원상호작용(성관계 여부 

× 성별 × 나르시시즘) 분석을 시행하였다. 예

상했던 것처럼, 삼원상호작용은 모든 경우에 

유의하지 않았고, 다수의 유의한 이원상호작

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성관계 여부 × 성별, 

그리고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

원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성

관계 비발생 조건은 0으로 성관계 발생 조건

은 1로 코딩하였고, 여성은 0으로 남성은 1로 

코딩하였으며, 나르시시즘 점수는 평균 중심

화(mean centering)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12회의 이원

상호작용 분석을 시행한 결과 10개의 상호작

용이 유의하였다. 이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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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성관계 여부 × 성별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독립변인 F p ηp
2 독립변인 F p ηp

2

거절의 

진심

성관계 여부 25.49 <.001 .17 성관계 여부 5.60 .019 .04

성별 15.16 <.001 .11 나르시시즘 12.80 <.001 .09

성관계 여부 × 성별 21.12 <.001 .14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1.23 .270 .01

여성의 

불쾌감 

성관계 여부 3.71 .056 .03 성관계 여부 0.01 .921 .00

성별 9.56 .002 .07 나르시시즘 4.78 .031 .04

성관계 여부 × 성별 6.28 .013 .05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3.21 .076 .02

여성의 

성적 만족

성관계 여부 0.30 .587 .00 성관계 여부 15.38 <.001 .11

성별 5.88 .017 .04 나르시시즘 2.06 .154 .02

성관계 여부 × 성별 11.35 <.001 .08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4.84 .030 .04

남성 행동의 

폭력성

성관계 여부 31.99 <.001 .20 성관계 여부 121.00 <.001 .49

성별 2.44 .121 .02 나르시시즘 0.01 .920 .00

성관계 여부 × 성별 11.83 <.001 .08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10.45 .002 .08

남성 행동의 

남성성

성관계 여부 37.31 <.001 .22 성관계 여부 133.46 <.001 .51

성별 10.12 .002 .07 나르시시즘 6.85 .010 .05

성관계 여부 × 성별 11.43 <.001 .08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6.60 .011 .05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성관계 여부 3.70 .057 .03 성관계 여부 51.44 <.001 .29

성별 16.67 <.001 .11 나르시시즘 7.58 .007 .06

성관계 여부 × 성별 25.49 <.001 .17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 9.80 .002 .07

표 3. 각 종속변인에 한 주효과  이원상호작용

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단순효과 혹은 단순기

울기를 분석하였다.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

즘의 상호작용 중 두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지

만,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성폭력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두 경우에서도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거 의 진심

  시나리오에서 남성의 성관계 시도에 대한 

여성의 거절이 얼마나 진심이었느냐는 문항의 

경우, 성관계 여부 ×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

하였고(표 3), 그에 따라 단순효과를 확인하였

다. 표 1에서 나타나듯, 성관계가 발생한 경우 

남성 참여자들(평균 = 3.50, 표준편차 = 1.31)

과 비교해 여성 참여자들(평균 = 6.05, 표준편

차 = 1.39)은 여성의 거절이 더 진심이라고 

생각하였다, F(1, 129) = 28.83, p < .001, ηp
2
 

= .18.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녀 참여자들 간 여성의 거절이 얼마나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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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지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1, 

129) = 0.33, p = .567, ηp
2
 = .00.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은 유

의하지 않았지만(표 3), 성관계 여부에 따른 

단순기울기를 분석하였다.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 나르시시즘은 거절의 진심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지만, b = -0.56, SE = 0.17, 

CI [-0.90, -0.22], β = -.39, p = .001, 성관계가 

없었던 경우 여성의 거절의 진심과 나르시시

즘 사이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30, 

SE = 0.17, CI [-0.63, 0.04], β = -.20, p = 

.081. 즉, 데이트 후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발

생했을 경우에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은 낮

은 사람에 비해 시나리오 속의 여성의 거절이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성관계가 발생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르시시즘에 의한 차

이가 없었다. 

여성의 불쾌감

  남성의 성관계 시도 거절에 대한 여성의 불

쾌감 반응에서, 성관계 여부 × 성별의 상호작

용이 유의하였다(표 3). 단순효과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즉, 남성 참여자들(평균 = 4.00, 표

준편차 = 1.51)보다 여성 참여자들(평균 = 

5.68, 표준편차 = 1.45)이 성관계가 발생한 조

건의 시나리오 속 여성이 더욱 불쾌감을 느꼈

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F(1, 129) = 12.53, p 

< .001, ηp
2
 = .09. 성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는 여성의 불쾌감에 대한 남녀 참여자들의 판

단에는 차이가 없었다, F(1, 129) = 0.23, p = 

.634, ηp
2
 = .00. 

  여성의 불쾌감에 대한 성관계 여부 × 나르

시시즘의 상호작용은 경계선상에서 유의하였

다(표 3).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

관계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여성

의 불쾌감 사이의 단순기울기가 유의하여 이 

조건에서 나르시시즘은 여성의 불쾌감을 부적

으로 예측하였지만, 즉 나르시시즘이 높을수

록 여성의 불쾌감을 낮게 판단하였지만, b = 

-0.46, SE = 0.17, CI [-0.79, -0.14], β = -.34, p 

= .006, 성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유의하

지 않아 나르시시즘이 여성의 불쾌감을 예측

하지 않았다, b = -0.05, SE = 0.16, CI [-0.37, 

0.28], β = -.03, p = .779.

여성의 성  만족

  성관계 여부에 따라 여성이 느꼈을 성적 만

족감의 경우, 성관계 여부 × 성별의 상호작용

이 유의하였고(표 3), 이에 성관계 여부에 따

른 성별의 단순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1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여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관계가 발생하면 여성 참여자들(평균 

= 2.23, 표준편차 = 1.24)보다 남성 참여자들

(평균 = 4.13, 표준편차 = 0.64)이 시나리오 

속 여성의 성적 만족도는 높을 것이라 생각하

였다, F(1, 129) = 13.43, p < .001, ηp
2
 = .09.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129) 

= 0.60, p = .442, ηp
2
 = .01.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였고(표 3), 성관계 여부에 따른 여성의 

성적 만족감 평가와 나르시시즘 사이의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여성이 거절

하였지만 성관계가 발생한 상황에서 나르시시

즘이 높은 참여자들은 여성의 성적 만족이 높

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b = 0.46, SE = 0.18, 

CI [0.10, 0.82], β = .30, p = .012. 하지만 성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220 -

관계가 없었던 경우 두 변인 사이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10, SE = 0.18, CI 

[-0.45, 0.26], β = -.06, p = .586.

남성 행동의 폭력성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한 후 성관계 여부

에 따른 남성 행동의 폭력성에 대한 문항에서 

성관계 여부 × 성별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

타났다(표 3). 성관계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남

성(평균 = 4.38, 표준편차 = 1.19)보다 여성(평

균 = 6.12, 표준편차 = 1.15) 참여자들이 남성

의 행동을 더욱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였고(표 

1), F(1, 129) = 10.00, p = .002, ηp
2
 = .07, 성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129) = 2.35, p = 

.128, ηp
2
 = .02.

  또한,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의 상호작

용이 유의하였고(표 3)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성관계가 발생한 경우 참여자들

의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의 행동이 폭력적이지 않다고 여

겼다, b = -0.45, SE = 0.19, CI [-0.82, -0.07], 

β = -.21, p = .021.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

던 조건의 경우,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성관

계를 하지 않은 남성의 행동이 더 폭력적이라

고 인식하였다, b = 0.42, SE = 0.19, CI [0.05, 

0.79], β = .19, p = .027.

남성 행동의 남성성

  여성이 성관계 거절 의사를 밝힌 후 성관

계를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남성의 행동이 

얼마나 남성적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성관

계 여부 ×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표 

3). 단순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관계가 

발생하였던 상황에서 여성(평균 = 1.65, 표준

편차 = 1.32)에 비해 남성(평균 = 3.88, 표준

편차 = 1.46) 참여자들은 성관계를 가진 남

성의 행동이 더 남성적이라고 판단하였다(표 

1), F(1, 129) = 17.22, p < .001, ηp
2
 = .12. 

반면,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 

행동의 남성성과 성별의 단순효과는 유의하

지 않았다, F(1, 129) = 0.03, p = .870, ηp
2
 = 

.00.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도 유

의하였고(표 3)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성관계가 발생하였던 조건에서는 남성 

행동의 남성성과 나르시시즘 사이에 단순기울

기는 유의하였다. 즉,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여성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

진 남성의 행동이 더욱 남성적이라고 생각하

였다, b = 0.68, SE = 0.19, CI [0.31, 1.04], β 

= .31, p < .001. 하지만 성관계가 없었던 조

건에서는 두 변인 사이에서의 단순기울기가 

유의하지 않았다, b = 0.01, SE = 0.18, CI 

[-0.36, 0.37], β = .00, p = .973.

성폭력 인식의 함

  위에서 분석한 다섯 가지 종속변인을 평균 

내어 생성한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에 대

한 성관계 여부 ×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

였다(표 3).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관

계 발생 조건에서 여성(평균 = 2.00, 표준편차 

= 1.15)에 비해 남성(평균 = 4.03, 표준편차 

= 0.71)이 성폭력에 대해 더욱 관대하게 인식

하고 있었다, F(1, 129) = 33.36, p < .001, ηp
2
 

= .21.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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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나르시시즘의 높고 낮음은 평균으로부터 1표준편차 위와 아래에서 설정되었다.

그림 2. 성 계 여부와 나르시시즘이 성폭력 인식의 함에 미치는 향

그림 1. 성 계 여부와 성별이 성폭력 인식의 함에 미치는 향

유의하지 않았다, F(1, 129) = 0.62, p = .432, 

ηp
2
 = .01.

  성관계 여부 ×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였고(표 3)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확인

하였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성관계가 

발생하였던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이 높을수

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였다, b = 

0.52, SE = 0.13, CI [0.27, 0.77], β = .42, p < 

.001. 성관계가 없었던 조건에서는 두 변인 사

이의 단순기울기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03, SE = 0.12, CI [-0.28, 0.21], β = -.03, p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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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나르시시즘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상적

인 데이트 끝에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하

지 않은 상황으로 구분되는 시나리오를 참여

자들에게 제시하고 성폭력 인식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다수의 문항들에서 성별과 성관계 

여부 간, 나르시시즘과 성관계 여부 간의 이

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성별과 나르시시즘, 그리고 성관계 

여부 간의 삼원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

에서 남성 참여자들은 여성 참여자들에 비해 

시나리오 속 여성의 거절은 진심이 아니며, 

남성의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불

쾌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성관계 후 여성이 느끼는 성적 만족감

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여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행동에 대한 

폭력성은 낮게 평가함과 동시에 남성적인 행

동으로 인식하였다. 또 나르시시즘이 높을수

록 시나리오 속 여성이 남성의 성적 요구를 

거절할 당시 경험했을 불쾌감은 낮게, 성관계 

후 성적 만족은 높게 판단하였으며 여성의 거

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행동에 대하여 폭력적이지 않고 남성적인 행

위로 인식하였다.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았던 

조건에서는 성별과 나르시시즘은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상대의 

거절 의사 표시로 인해 성관계를 하지 않은 

남성의 행동을 오히려 더 폭력적이라고 평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

이, 나르시시즘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는 높은 

사람이 성폭력에 대해 더 관대하게 인식할 것

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 관련 연구에서 성

별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고 성격 특성으로서 

나르시시즘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 선행 연구

에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해자 책임은 낮게, 피해자 책임은 높

게 지각하고, 성폭력 인식 등에 있어서도 남

성이 여성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며(김복

태, 2001; 김현승, 박지선, 2020; 윤병해, 고재

홍, 2006; Bieneck & Krahé, 2011; Pinciotti & 

Orcutt, 2021; Rollero & Tartaglia, 2019; Van der 

Bruggen & Grubb, 2014), 나르시시즘이 높을수

록 데이트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정

오영, 장석진, 2021) 가해자의 폭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다(Bushman et al., 2003).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향후 성폭력 관련 연구에서 성별과 나

르시시즘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중 최근 증가추세인 

데이트 성폭력 상황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

성하되 성폭력이 발생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았던 통제 시나리오를 연구에 포

함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인식의 차이가 대

부분 성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성별과 나르시시즘

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성폭력과 관

련 없이 묘사된 남녀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폭

력 상황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성별 × 나르시시즘 × 성관계 여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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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관계가 없었던 조건에

서는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성별과 나르시시

즘의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삼원상호작

용의 부재는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에서 성별

과 나르시시즘 사이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

지 않았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나르시시즘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

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러한 결과는 나르

시시즘이 높은 여성의 경우 나르시시즘이 높

은 남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성폭력을 인식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별과 나르시시즘

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던 기존 연구들

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김세헌 등, 2017, 

2022; 한정민 등, 2016; Park & Colvin, 2015; 

Park et al., 2013; Tanchotsrinon et al., 2007).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 중 하나는 심리학 

전공 수업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는 것인

데, 이로 인해 두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우선, 심리학 전공자의 성비가 맞

지 않기 때문에 실험에 참여한 남성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고 여성에 비해 적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인식에서 나타난 성별의 차이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인식에 

대한 성별 차이를 확인한 선행 연구들(김성미, 

박미라, 2014; 이석재, 최상진, 2001)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며, 특히 본 연구가 반복재현하

고자 했던 이선경 등(2015)의 결과와 일치함을 

볼 때, 남성 참여자 수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심리학과에

서 성차, 고정관념, 성폭력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했

던 참여자들이 일반적인 성인 모색기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심리학 

교육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

은 성폭력에 대해 더 민감하고 덜 관대할 가

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

인 모색기 집단에서의 성폭력 인식에서는 나

르시시즘과 성별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향후 성인 모색기 집단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표본을 모집하여 본 연구 

결과를 반복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가 남성

을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전제하고 있기

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똑같은 데이트 폭력 

범죄라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

가 여성일 때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 더 부정

적이고 심각하게 인지한다는 기존 연구(Hamby 

& Jackson, 2010)를 고려했을 때, 여성이 가해

자인 시나리오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데이트 

폭력 남성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 피해

자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에

(Dixon et al., 2022; Smith et al,. 2018), 남성이 

피해자로 제시된 시나리오에서는 사람들의 인

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

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시나리오

를 함께 제시하여 나르시시즘과 참여자의 성

별, 그리고 성관계 여부 간의 관계성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평가와 책임 판단 등에

는 상황 속 개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각 개

인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영향을 미친다. 예

를 들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이나 음주량, 

옷차림, 도발 유무 등은 책임 판단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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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양동옥 등, 2012; 이지혜 등, 2014). 향후 

시나리오 속 주인공들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관찰자의 성별과 나르시

시즘이 상황 속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정서와 

행위 판단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성폭력 인식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의 폭을 넓

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먼저 성폭력 가해

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그리고 교육 장면에 

있어서 함의를 가진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는 사실

을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상대가 맥락을 해석

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성폭력 관련 인식은 성행위

를 거절하는 장면에서부터 성행위가 발생한 

이후 전개되는 상황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그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광범위하

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로 하여

금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시야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최

소화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

우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공감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한 것이고(박갑

제, 임성문, 2013; Hepper et al., 2014), 동기의 

부족은 스스로에 대한 과장된 우월감, 특권의

식 등 나르시시즘 특성에 기인한 결과이자 자

아상 유지에 위협으로 인식될 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공감은 위협 요소가 아

니라 ‘능력’이고 사회적 맥락에서 선택이 아니

라 필수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생애 발달과 연계하여 성폭력 범

죄 예방을 위해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노력

이 집중되어야 하는 방향을 알려준다. 성인 

모색기는 그 특성상 이전 시기에 비해 사회적 

규범 준수로부터의 압력이 약화되어 심리적으

로 자유로운 동시에 성관계를 포함한 육체적, 

정서적 사랑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지는 시기

이다(Arnett, 2000). 이때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범

죄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누군가를 피해자로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은 이후 성폭력 피해 경험과 접하

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Wood et al., 2023)를 

고려해 볼 때 이 시기에 대한 성폭력 문제 이

해와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 내 양성평등 

교육의 방향성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인간개발보고

서 2021-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

수(순위가 높을수록 성평등을 의미)는 189개국 

중 15위로 성불평등 정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

되지만(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22)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남성 중심의 가

치관과 문화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남녀 관

계에서 성별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과 힘

의 불균형이 개인의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김금미, 안상수, 2008) 

이것이 성폭력 인식에서 성별의 차이로 이어

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

교 등 인생 초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들은 물론 각 가

정에서도 구성원들의 양성평등 가치관 내면화

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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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인 나르시시즘이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인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선경 등, 2014).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 나르시시즘은 성별에 상

관없이 더 관대한 성폭력 인식과 이어지기 때

문이다.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중 하나가 공감 능력이고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도 타인에게 공감해보라는 연구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을 때는 타인의 관점에 대

해 공감할 수 있음을 볼 때(Hepper et al., 

2014), 양성평등 교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험

할 생각과 정서에 대한 민감성 향상과 같은 

공감 교육을 보다 구체화하여 반영 및 강화한

다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를 감소시키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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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Narcissism and Gender on 

Perceptions of Sexual Violence

 Kidong Bae1)  Yujin Huh1)  Joonbae Lee1),2) Soo Yeon Park1)  Sun W. P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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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arcissism and gender on perceptions of sexual violence. 

Participants consisted of 133 undergraduate students who read one of two scenarios in which sexual 

violence did or did not occur in a dating situation and answered five questions related to perceptions of 

sexual violence: sincerity of woman’s refusal, woman’s unpleasantness, woman’s sexual satisfaction, violence 

of man’s behavior, and masculinity of man’s behavior.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two-way interactions 

between participant gender and sexual violence (present vs. absent) and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violence in most cases. Specifically, men and individuals high in narcissism were more tolerant of sexual 

violence compared to women and those low in narcissism, respectivel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replicated the effect of gender on perceptions of sexual violence using the everyday 

context of dating sexual assault. More importantly,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narcissism is related to 

tolerant perceptions of sexual assault.

Keywords : gender difference, narcissism, sexual violence perceptions, dating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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